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증가하는 교통 수요와 관련해 선제
적인 대응에 나섰다.

○ 인천경제청은 민·관·학·연이 참여하는 ‘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교통대책 테
스크포스(TF)’를 이달 중순 발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. 

○ 이는 출퇴근시 도로교통 체증과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급행형 M버스, 광역버
스 등 대중교통 문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한 유정복 시
장의 특별 지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제2외곽순환도로, 해안도로, 배곧대
교 등 도로망 확충, 스마트주차장 및 신교통수단 도입 등 IFEZ 내 교통문제
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.  

○ 이번에 발족하는 TF는 김진용 경제청장을 단장으로 시 교통국장, 인천경제
청 본부장, 인천발전연구원, 교통전문가, 송도, 영종, 청라 주민 등으로 구성
될 예정이다. 

○ 인천경제청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 불편 해소와 대책 
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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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경제청, 송도·영종·청라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팔 걷었다
‘IFEZ 교통대책 TF’발족 통해 대책 마련 등 선제적 대응



○ 김진용 청장은 “올해로 개청 20주년을 맞은 IFEZ가 많은 성과를 거두며 세
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세세한 생활과 활동 측면에서 주
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”며 “이번 교통 대책 TF 가동을 계기로 주민들의 
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”고 강조했다. 

  


